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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이어 천연가스도 할당관세 적용
재정경제부, 2007년에도 원유 1% 적용 … 천연가스도 1%로 인하혜택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되고, 천연가스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인

하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2월29일 발표한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

가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된다.

천연가스는 새롭게 관세율 인하(3%→1%) 혜택을 받고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유당(20%→

10%)과 귀금속회(2%→1%),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인 대두

박(1.8%→1%)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설탕의 관세율은 기존 40%에서 35%로 인하된다.

반면, 철광석, 원목 등 63개 품목은 2007년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관세율이 할당관세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2006년 89개에서 2007년 30개로 대폭 축소된다.

재경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해 수급애로가 있어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현저해 시정이 필요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율을 인상하는 조정

관세 대상은 2006년 18개에서 2007년 16개 품목으로 축소 적용된다.

2006년 조정관세 대상이었던 바나나와 냉동홍어 등 2개 품목은 대외통상 마찰 예방 등을 이유로 제외됐고 

메주,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합판 등 7개 품목의 관세율은 2-8%p 인하된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지정으로 상반기 동안 약 46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조

정관세 지정으로는 연간 약 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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